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알림 

1. 쉴만한 물가 교회 성 금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 2022 년 부활절 연합 예배는 주일 오후 1:30 분에 드립니다. 

    부활절에 쉴만한 물가 교회 입교식이 있습니다. 

    입교자: 김하원, 정준영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3. 부활절에 드려진 고난 주간 금식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사용합니다. 

4. 부활절 주일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활의 예수님께서 손금미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9:28-30) 

(요 19: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 19: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요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도의 교제  
제 2 – 16호                                                                                               2022.04.15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쉴  만  한  물  가  교  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rwgchurch@outlook.com / rwgchurch.ca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성 금요 예배 오전 10:30 인도: 김윤규 목사 
   

묵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149장 (통 147)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130. 고난 주간 (1)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기도 Prayer  김윤규 목사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19:28-30 인도자 

설 교 Sermon  김윤규 목사 

        십자가 위에서 이룬 온전한 순종 
       The committed obedience fulfilled on the cross 

*찬 송 Hymn 151장 (통 138)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 53:5) 

 



 

 
 

 말씀 노트 십자가 위에서 이룬 온전한 순종 

(요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1. 우리에게 가상 칠언으로 알려진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일곱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다섯 번째와(내가 목마르다: 요 19:28) 여섯 번째(다 이루었다: 요 

19:30)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 요한복음 19 장 1 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3. 당시 로마의 법정에서 죄수에게 채찍의 벌을 내릴 때에는 세가지 형태의 채찍형이 

있었습니다. 

1) 푸스티가티오(Fustigatio)라 불리는 형벌인데 일종의 훈계나 경고를 위한 형벌입니다. 

이러한 형벌은 주로 공동체에서 폭력 행위에 관한 처벌입니다. 

2) 플래게라티오(flagellation)라는 형벌은 아주 잔혹한 채찍형으로 중대한 범죄자들을 

다루는 처벌입니다. 

3) 베르베라티오(verberatio)라는 형벌은 끔찍하게 채찍으로 죄수를 때리는 형벌인데, 이 

형벌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은 반 

인륜적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형 가운데에서 가장 중대 범죄자를 다루는 ‘베르베라티오’라는 형벌을 

당하셨고, 십자가 형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4.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고, 어떻게 정의되고 있습니까?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실 때 가능합니다. 

(창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므로 우리들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5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음을 얻다’는 히브리어 동사의 일차적인 의미는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동사가 은유적으로 사용이 

될 때에는 개인이나 국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24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벧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7.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롬 3: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8. 예수님의 가상 칠언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 요한복음 19:28 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모든 일”이란 무엇입니까?모든 일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God’s salvation plan)입니다. 
 

10.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의 모습을 기록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2:23-24 절의 말씀입니다. 

(요 12: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1. 이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모습으로 많은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12. 또한 예수님께서는 시편 69:21 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가상 

칠언의 다섯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 69:21)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요 19: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1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요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1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7 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5.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들은 이 성 

금요일을 보내면서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